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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민정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혼자 사는 인구수는 2억에 달한다. 중국의 싱글족은 1990년 6%에서 2013년

에는 14.6%로 증가했는데 랭킹 1위는 천진, 2위는 사천성, 3위는 흑룡강성, 4위는 광동

성, 5위는 산서성, 6위는 저장성, 7위는 상하이, 8위는 허베이성, 9위는 베이징, 10위는 

산동성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많은 데이트 앱과 연애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특히 미혼의 싱글족 증가는 

하나의 사회 트렌드로 파악된다. 청두의 가족교육촉진회 전문가에 따르면 사천성의 싱

글족 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으며 이들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고 말한다. 

< 중국의 싱글족 인구가 많은 10대 지역＞　 

    



공유 우산 공유 자전거 공유 자동차

1위 결혼매니저, 2위 택배기사, 3위 부동산업자, 4위 음식배달원, 5위 게임개발자, 

6위 운전기사, 7위 설계사, 8위 기자, 9위 재무회계, 10위 광고기획 

                      < 싱글 비율이 높은 직업 랭킹 10위 >

특히 소비에 있어서 싱글족은 대체적으로 여유로우며 본인에게 아낌없이 쓰기 때문에 

경제용어로 “싱글귀족”이라는 단어가 일전부터 회자되어 왔으며 시장에는 싱글족들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여유 있는 싱글족들이 많은 상하이나 베이징, 

광저우 등의 대도시는 이들을 위한 작은 규모의 아파트, 로프트 등 다양한 형태와 디

자인의 주거환경이 준비되고 있다. 

또한 하이디라오 등 대형 외식 체인들은 혼밥 고객들을 위한 메뉴나 혼밥 고객들이 왔

을 때 고객 앞에 동행인이 있는 것처럼 식기 한 세트를 세팅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

기도 한다. 게다가 최근 중국에서 자전거, 우산, 차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는 

혼자 사는 싱글족들에게 생활에 혼자라는 불편함 없이 홀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더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기 온라인몰 티엔마오 등 온라인 몰에서도 싱글족들을 위한 식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싱글들을 위한 제품” 이라는 광고문구나 “싱글남녀”라는 이름이 붙은 건 망고, 

견과류 등의 간식거리 등도 있지만 끼니를 잘 챙기지 않거나 영양이 부족한 식사를 하

는 싱글족들의 영양을 생각해 닭 국물, 구기자 등 영양요소를 더했지만 번거롭지 않고, 

간편하게 컵라면처럼 쉽게 뜨거운 물을 부어 먹을 수 있는 국수제품도 판매중이다. 

앞으로 이러한 싱글족들을 위한 상품들은 증가하는 싱글족의 인구보다 더 다양하고 많

은 방면에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남방왕, 텅쉰신원, 티엔마오 

         
“싱글귀족” 라면 “싱글남녀” 건망고 

  

→ 시사점 

싱글족 증가는 비단 일본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역시 싱글족들이 급격히 증

가하고 있으며 위 글의 예시와 같이 혼밥족을 위한 제품 등 “싱글귀족”, “싱글경제”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의 여유로운 대도시 싱글족들의 특징은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

며 수입산을 선호하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여성의 경우 다이어트, 피부미용 등에 좋은 

건강과 연계된 제품을 찾는다는 특징이 있다. 

앞으로 증가하는 싱글족을 타깃으로 한다면 가족단위가 주로 이용하는 대형 유통매장

보다는 싱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유명 온라인몰을 통한 판매나 마케팅이 

제품의 인지도 제고 및 판매확대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